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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정말 많은 양들이 보여요. 

모두 다 모이면 100마리나 되네요!

과연 이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다 해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셀 수나 있을까요?

아하! 목자 아저씨는 할 수 있군요.

100마리의 양 



목자는 100마리나 되는 귀여운 양들을 매일매일 세어 본답니다.

한번 세기 시작하면 다 셀 때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만요.



목자는 오늘도 양을 세어 보고 있어요.

“1, 2, 3, …… 97, 98, 99.

이상하다? 왜 99마리뿐이지?”

양을 다 센 목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실수로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아요.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이 있어야 했거든요.

목자는 다시 세어 보았어요.



그런데 어쩌죠? 여전히 99마리뿐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100마리의 양을 모두 지켜야 했는데 말이에요!



걱정만 해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목자 아저씨는 곧바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양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왼쪽을 살펴보아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자는 귀를 쫑긋 세운 채 계속해서 양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지만 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메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자는 후다닥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야호!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목자를 따라 집에 돌아갈 힘이 없었지요.

“으샤!”

목자는 양을 어깨에 올려 태웠어요.



목자 아저씨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정말로 기뻤어요.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파티를 열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파티에 온 한 사람이 목자에게 물었어요.

“겨우 한 마리 때문에 축하 파티까지 열다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아흔아홉 마리나 되는 양이 남아 있었잖아요.”

목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녀석이 없이는 너무 허전해요. 내 양떼는 이제야 완벽해졌어요!”




